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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MOOC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를 이용한 MOOC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SPSS 18 및 AMO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대학생과 근로자 97명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성과기대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요인은 MOOC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사용 용이성은 MOOC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실무자에게는 MOOC를 채택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MOOC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보다 올바른 방향성 제고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use intention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 since it is required to accept and use MOOC, a cost effective group online learning for various learning activities in the knowledge based lifelong learning society. The statistical packages of SPSS 18 and AMOS 18 were used to test the data collected from 97 respondents out of total 123 college and worker in Seoul, utilising the theory of acceptance of use of techonology(UTAUT) as a theoretical framework.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ndependent variables of performance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ng conditions but effort expectancy have been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 variables to accept and use MOOC. 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help educators and administrators adopt and promote MOOC in order to encourage creative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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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었고, 지식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짧아졌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평생학습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 학교, 공공분야 등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온라인 학습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평생학습 대안으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다양한 강좌가 새롭게 부각 되고 있다[1]. 이에 따라, MOOC의 개발과 학습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수업에서 MOOC를 활용하여 동기유형별 학습 패턴 분석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3]. 이와 더불어 MOOC를 수강하는 학습자 특성과 수용 수준을 탐색하고, 플립드 러닝과의 융합을 통한 만족도와 학습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4]. 그러나 MOOC의 장점과 함께 대학에서 수행되는 MOOC의 문제점과 단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선책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5]. 대규모로 수행되는 MOOC의 특성상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보다는 학습 수행의 흉내만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지적 수준, 수강 동기와 같은 학습자 특성에 맞는 수업설계의 미비 등으로, 학습자 중 MOOC 수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6]. MOOC의 기술과 학습 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학습 경험을 분석결과에 의하면 MOOC의 동영상 강의 수강과 평가와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MOOC 관련 연구에서 교육 혁명적 의의 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이용 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8]. 최근에는 MOOC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콘텐츠를 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기업 및 대학에서도 MOOC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학술적인 것과 실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OC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주요변수의 요인들과 이용 의도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MOOC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요인들을 도출하고, UTAUT 모델을 개념적 프레임(Conceptual Frame)으로 이용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위에 제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MOOC를 도입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MOOC를 도입 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기반의 평생학습사회에서 학습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MOOC를 채택 및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기업과 대학의 교육서비스 및 교육 정책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MOOC의 정의 
        MOOC란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이며, 세계 유수 대학 강의에 혁신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의미하며, 수강을 원하는 학습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9]. MOOC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학습자의 지적 관심을 확장해줄 수 있게 해준다[10]. 2012년 MOOC 강좌가 최초로 시작된 Stanford 대학의 Udacity는 정보과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웹 개발 등 컴퓨터 학문 분야의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Coursera 또한 Udacity와 마찬가지로 2012년 Stanford 대학의 교수들이 시작하였고, edX는 MIT와 Harvard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Udacity가 컴퓨터 전공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edX와 Coursera는 과학, 교육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Udacity, Coursera, edX의 수강한 강좌의 기준을 충족하여 수료증을 원하는 경우 유료로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영어권 MOOC의 발전은 여러 국가에서 자국어 중심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MOOC의 발전도 촉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J-MOOC, 프랑스의 FUN, 중국의 XuetangX 등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3]. 국내에서는 MOOC가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개발ᆞ과 운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1]. 2015년에는 한국형 K-MOOC도 도입되었다. K-MOOC는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출범하였고, 학습자가 고등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다[4]. 강좌가 요구하는 일정한 학습활동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K-MOOC는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의 소속 학생일 경우, 추가적인 요건으로 오프라인 강의 참석과 시험 응시를 충족하면, 해당 대학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인문, 사회, 자연, 교육, 의학, 공학 계열 등으로 분류되어 510개 강좌가 제공되고 있다.[9]. 아울러 자국형 MOOC는 기존의 해외 MOOC와 함께 빠르게 확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MOOC에 관한 선행연구 
        이러닝의 교육 분야에서는 모바일 러닝과 스마트 러닝 등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혁신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확산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 의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12]. 또한 이러닝, 사이버교육, 모바일 러닝, 스마트 러닝과 플립드 러닝 등 관련된 이용 의도연구는 기술수용모델[13]과 혁신이론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14],[15]. 새로운 시스템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용 의도는 실제 수행에 있어 장기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태도와 더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16]. MOOC라는 새로운 교육적, 기술적 혁신 및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하기에 앞서 MOOC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이용 의도의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용 의도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MOOC에 대한 이용 의도를 판단하거나 의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MOOC 활용에 대한 확산 정도를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17], [18]. 여러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수용하고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다.

      

      
        2-3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Venkatesh,et.al. 는 아래에 기술된 여덟 가지 정보시스템모형을 비교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합기술수용(UTAUT; The Unified Theory of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이론인 행동 의도(BI; Behavior Intension)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독립 변수인 성과기대(PE; Performance Expectancy), 사용 용이성(EE; Effort Expectnacy), 사회적 영향(SI; Social Influence)과 한가지 독립 변수인 촉진조건(FC; Facilitating Conditions)이 이용 행동(UB; Use 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의 네 가지 조절변수를 포함하였다. 기존의 기술수용 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약 40~50%의 설명력을 갖지만, UTAUT 모델은 약 20~30% 정도 TAM 모델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더욱 개선된 것이 특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9]. TAM 모델은 기술수용에 미치는 외생변수 간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20] UTAUT 모델이 MOOC의 이용 의도의 영향 요인을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 되었다.

        
          
          

          Fig. 1. 
				
          

          
            UTAUT Model
          
          

          

        

      

    

    

  
    
      Ⅲ.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2장에 기술된 선행연구를 근거로 통합기술수용 이론을 이용한 UTAUT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네 가지 구성개념인 성과기대, 사용 용이성, 사회적 영향과 촉진조건을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독립 변수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은 연구모델을 수립하게 되었다.

        
          
          

          Fig. 2.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MOOC의 수강하는 것이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시간을 절약해주는 등 개인역량 성장에 도움을 주며, 기술적으로 MOOC 수강절차가 어렵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가 MOOC에 우호적이라면 MOOC의 이용 의도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또 한 MOOC를 수강하기에 모바일, 컴퓨터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거나, MOOC의 관련된 정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MOOC의 이용 의도가 더 확산 될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성과기대 요인이 MOOC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용 용이성 요인이 MOOC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회적 영향 요인이 MOOC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촉진조건 요인이 MOOC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 분석
      
        4-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MOOC의 이용 의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MOOC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및 직장인 중심으로 설문을 받았다. 실증 분석을 위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다음 표1.로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는 97명이고, 이중 남성은 66명으로 전체의 68.0%, 여성은 31명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하였다. 나이별로는 30~39세는 40.2%, 20~29세는 35.1, 40~49세는 16.5%, 그 외 8.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37.1%, 대학생 26.8%, 대학원생 22.7%, 그 외 13.4%로 나타났다. MOOC의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1명으로 전체의 52.6%,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46명으로 47.4%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123명에게 배포되었으며, 이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26부를 제외한 총 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data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66
            	68.0
          

          
            	Female
            	31
            	32.0
          

          
            	Age
            	< 20
            	1
            	1.0
          

          
            	20 ~ 29
            	34
            	35.1
          

          
            	30 ~ 39
            	39
            	40.2
          

          
            	40 ~ 49
            	16
            	16.5
          

          
            	50 <
            	7
            	7.2
          

          
            	Job
            	Public officer
            	2
            	2.1
          

          
            	University(College)
            	26
            	26.8
          

          
            	Graduate School
            	22
            	22.7
          

          
            	Business
            	1
            	1.0
          

          
            	Researcher
            	1
            	1.0
          

          
            	Self-employed
            	2
            	2.1
          

          
            	Professional
            	7
            	7.2
          

          
            	Employee
            	36
            	37.1
          

          
            	Experience
            	Yes
            	51
            	52.6
          

          
            	No
            	46
            	47.4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5가지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진행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관측 변수들의 내재 된 요인들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탐색하여 요인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측정 도구에 의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값의 분산이 해당 구성개념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인지에 중점을 둔 개념 타당성을 채택하였다. 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요인 회전방식은 요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직각 회전방식 중 베리멕스(Varimax)를 사용하였다[21], [2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별로 잘 묶여 지고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Value) 값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 이상이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본다[23]. 본 연구에서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적재량 결과 값이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변수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크론바흐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였고, 크론바흐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척도에 신뢰성이 존재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2.와 같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크론바흐알파 계수가 0.7 이상으로 신뢰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result of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Construct
              	Factors
              	Cronbach's α
            

            
              	1
              	2
              	3
              	4
              	5
            

          
          
            	PE
            	 0.139
            	 0.832
            	0.058
            	0.299
            	0.208
            	0.855
          

          
            	 0.314
            	0.773
            	0.282
            	 0.136
            	 0.076
          

          
            	 0.211
            	 0.720
            	0.355
            	 0.144
            	0.157
          

          
            	EE
            	 0.139
            	0.190
            	0.147
            	 0.884
            	 0.131
            	0.868
          

          
            	0.205
            	 0.199
            	 0.089
            	 0.815
            	0.249
          

          
            	 0.094
            	0.262
            	0.347
            	 0.623
            	 0.440
          

          
            	SI
            	 0.259
            	0.150
            	0.814
            	0.122
            	 0.222
            	0.839
          

          
            	 0.195
            	0.360
            	0.771
            	0.180
            	0.195
          

          
            	 0.453
            	0.175
            	 0.660
            	 0.175
            	-0.018
          

          
            	FC
            	0.235
            	 0.119
            	0.164
            	 0.201
            	0.832
            	0.805
          

          
            	0.154
            	0.235
            	 0.082
            	0.195
            	 0.777
          

          
            	 0.498
            	-0.011
            	0.196
            	0.371
            	0.538
          

          
            	UI
            	 0.781
            	0.148
            	0.261
            	0.148
            	 0.330
            	0.908
          

          
            	0.767
            	0.321
            	 0.324
            	 0.120
            	0.145
          

          
            	 0.763
            	 0.365
            	0.239
            	0.197
            	0.220
          

        

        

      

      
        4-3 판별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의 개념 신뢰도 및 집중 타당성 검사를 진행하였다. 척도가 신뢰도와 타당성의 일반적인 기준은 표준화 계수와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이상적이라 보고 있다.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의 일반적인 기준의 지표는 평균분산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24].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개념 신뢰도 값이 최저 0.777, 평균분산추출 값이 최저 0.581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각각 다른 잠재변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만약 잠재변수 간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며, 이와 반대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두 구성개념 간의 차별성이 미미한 것을 의미한다. 즉 잠재변수 간 판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25]. Fornell & Larcker의 판별 타당성 방법을 이용하였다[26]. 즉, 측정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을 한 값이 개념 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크면, 변수와 변수 간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27]. AMOS 18.0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상관계수와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유의수준을 기재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을 한 값이 각 변수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아래 표3.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확인되었다.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PE
              	EE
              	SI
              	FC
              	UI
            

          
          
            	PE
            	0.630
            	
            	
            	
            	
          

          
            	EE
            	0.406
            	0.664
            	
            	
            	
          

          
            	SI
            	0.531
            	0.364
            	0.583
            	
            	
          

          
            	FC
            	0.297
            	0.572
            	0.366
            	0.581
            	
          

          
            	 UI
            	0.527
            	0.346
            	0.573
            	0.527
            	0.671
          

        

        

      

      
        4-4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검정
        연구모델의 적합도는 적합도 법칙(nomlogical)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모형에서의 구성개념과 각 요인 간에 일련의 인과관계 법칙과 관련된다[28]. 따라서 완전모형을 통해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먼저 검증한 후에 각 요인 간의 효과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델의 적합도는 연구모델을 채택 아니면 기각하는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모델에서 경로분석 결과가 적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델 적합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25]. 모델의 적합도는 절대 적합 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 적합 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 적합 지수(Parsimony Fit index)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절대 적합 지수는 표본 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CMIN, CMIN/df, RMR, GFI, AGFI 등의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연구 모형 및 구조 모형에 대하여 전반적인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한다[29]. 증분 적합 지수는 CFI, IFI 등의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연구모형을 측정변수 간 관계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초 모델(Baseline Model)과 비교한 적합도 지수다[29]. 본 연구에서 적합도 지수의 결과는 아래 표4.에 보이는 것 같이 CMIN = 149.399, CMIN/DF = 1.867, RMSEA = 0.095, RMR = 0.059, GFI = 0.847, AGFI = 0.771,PGFI = 0.565, NFI = 0.859, CFI = 0.927, IFI = 0.929, PNFI=0.655, PCFI = 0.707로 측정되었으며, 모형은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 시켰다.

        
          Table 4. 
				
          

          
            Model Suitability Verification
          
          

        

        
          
            
              	Fit indices
              	Indicator
              	Desirable
            

          
          
            	Absolute 
Fit Index
            	CMIN (P)
            	149.399
(P=0.000)
            	P≤0.05~0.10
          

          
            	CMIN / DF
            	1.867
            	≥1.0 or ≤2.0~3.0
          

          
            	RMSEA
            	0.095
            	≤0.08~0.1
          

          
            	RMR
            	0.059
            	≤0.08
          

          
            	GFI
            	0.847
            	≥0.8~0.9
          

          
            	AGFI
            	0.771
            	≥0.8~0.9
          

          
            	PGFI
            	0.565
            	≥0.5~0.6
          

          
            	Incremental
 Fit Index
            	NFI
            	0.859
            	≥0.8~0.9
          

          
            	CFI
            	0.927
            	≥0.8~0.9
          

          
            	IFI
            	0.929
            	≥0.9
          

          
            	Parsimony 
Fit Index
            	PNFI
            	0.655
            	≥0.06
          

          
            	PCFI
            	0.707
            	≥0.5~0.06
          

        

        

        그 중 AGIFI = 0.771로 적합도 기준 0.8 이상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든 기준에 부합한 적합도 지수를 얻기에는 어려우며[30], 모델을 수용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모델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31]. 따라서 연구모델을 해석 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으며,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가 실제 자료와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어 연구모델의 법칙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4-5 연구모형의 검정
        본 연구의 가설들에 대해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8.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아래 표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확인되었다. 검정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성과기대 요인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C.R.=2.476(P=0.013)으로 밝혀졌고 사용 용이성 요인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C.R=-.1306(P=0.192)로 밝혀졌다. 사회적 영향 요인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C.R.=2.368(P=0.018)로 밝혀졌으며 촉진조건 요인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C.R.=3.106(P=0.002)로 밝혀졌다. 즉, 가설1, 가설3, 가설4는 정(+)의 영향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설2는 기각되었다.

        
          Table 5. 
				
          

          
            The Result of Path Analysis
          
          

        

        
          
            
              	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value
              	Result
            

          
          
            	H1
            	0.347
            	0.134
            	2.476
            	0.013
            	○
          

          
            	H2
            	-0.203
            	0.158
            	-1.306
            	0.192
            	X
          

          
            	H3
            	0.330
            	0.137
            	2.368
            	0.018
            	○
          

          
            	H4
            	0.491
            	0.170
            	3.106
            	0.002
            	○
          

        

        

      

    

    

  
    
      Ⅴ.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각 가설의 검정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다. 첫째, UTAUT 모델의 기존 독립 변수인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요인이 MOOC의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용 용이성 요인은 이용 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적인 영향 관계가 없는 요인 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술적 시사점은 UTAUT 모형의 기존 4가지 독립 변수인 성과기대, 사용 용이성,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요인을 본 연구의 독립 변수로 채택하여 MOOC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정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MOOC의 이용 의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촉진조건’ 이었다. 모바일 및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학습 환경이 중요하며, MOOC의 학습 및 수강 관련하여 정보들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MOOC의 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과기대’로 나타났다. MOOC는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기에 강의실 참석에 대한 출석이 자유로워 시간 절약이 가능하며, 반복수강이 가능하므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수업내용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습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이라는 성과기대는 큰 장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 영향’은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이란 교수, 상사,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유명인, 지도자 등이 MOOC를 권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설문에 응답한 자는 교수 또는 권위자가 MOOC를 권하는 것과 자신의 이용 의도를 상당히 일치시켰는데, 학생은 교수, 팀원은 상사의 관계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 용이성’은 MOOC의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MOOC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학습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고, MOOC 활용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수가 다른 기술수용연구의 표본 수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모델의 적합도 분석, 경로 분석 등 오차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MOOC에 대한 이용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표본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구 배경 및 실력 등의 한계로 MOOC의 이용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더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향후 소속된 집단 내부에서의 현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현수준을 고려하여 MOOC의 이용 의도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하면 더욱 다양한 연구가 될 것이다.

        상기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MOOC가 출범 한지 약 8년이 되었지만, 사용 경험이 없는 비중이 대략 절반 수준으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MOOC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에 개인적 열의가 있다고 응답 한 인원이 97명 중 83명(85.57%)에 달하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해당 실무자는 MOOC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학습 수요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학교 및 기업에서 MOOC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경우, 채택자 집단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채택자 집단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촉진전략을 수립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집단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MOOC의 학점 인정과 인사평가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 촉진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OC 강좌를 채택하여 사업을 촉진하려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MOOC의 이용 의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대학생과 근로자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방법의 한 형태로써 제시되는 MOOC에 대해 이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데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4가지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여러 학습 수요자 요구에 부합 한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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